
’판도라의 상자‘ 신화 

 

 

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이지혜 입니다.  

여러분, ‘판도라의 상자’를 들어본 적 있나요? 아니면 이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

있나요?  "그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야"라는 말은,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

건드렸을 때 쓰는 표현이예요.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 ‘판도라의 상자’에 

대해 발표하겠습니다. 

‘판도라’는 누구일까요? ‘판도라’는 ‘모든 재능을 가진 사람’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. 

신들은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여자에게 많은 능력과 힘을 주어 자신들의 

힘을 보여주려고 했어요. 판도라는 인류 최초의 여자이고, 동시에 세상에 악을 

가져온 존재로도 알려져 있어요.  

왜 신들은 판도라를 만들었을까요? 그 답을 알려면 아주 먼 과거로 가야 해요. 이 

신화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, 바로 인간에게 몰래 ‘불’을 가져은 타이탄 

프로메테우스입니다. 제우스는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프로메테우스와 세상을 

벌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판도라를 만들어 세상으로 보낼 때 상자도 함께 보냈어요. 

판도라는 그 상자를 절대 열지 말라고 들었지만,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, 결국 상자를 

열었고, 그 안에서 아픔, 미움, 질투 같은 나쁜 것들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지게 

졌어요. 

‘판도라의 상자’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. 우리가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배우는 건 

좋지만, 때로는 ‘몰랐으면 좋았을 것’까지 알게 될 때가 있어요. 그리고, 한 번 알게 

된 것은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. 마치 쏟아진 상자의 내용물을 다시 주워 

담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. 

 

 



오늘날 우리 세상도 이것과 비슷해요. 인간의 호기심 덕분에 과학이 많이 

발전했지만,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, 전쟁 무기 같은 어두운 면도 있어요. 그래서, 

우리가 배운 지식은 지울 수 없기 때문에, 그것을 어떻게 잘 쓸지 고민하는 게 

중요해요. 

그래도 우리에겐 ‘희망’이 있어요. 왜냐하면, 판도라 상자 맨 마지막에 남은것은 

‘희망’이였어요. 아무리 힘들고 나쁜 일이 생겨도,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

시작할 수 있어요. 

제가 이 신화를 선택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아요. 첫째, 시대가 바뀌고 관점이 

바뀌어도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한다는 점이예요. 둘째, 힘없는 사람들이 

얼마나 쉽게 힘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어요. 하지만, 

판도라와 신들과는 다르게,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 혹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해요. 

마지막으로, 저는 신화는 처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좀 더 생각하면 그것을 

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선택했어요.  

여러분도 ‘판도라의 상자’를 떠올릴 때, 사람의 호기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, 알게된 

지식의 책임과 나쁜일이 생겨도 우리는 다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기억해 주세요. 

감사합니다. 

 


